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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여행

코스로와 시린의 결혼 
(Marriage of Khosrow and 

Shirin  c. 1472-1536)

샤이크 사다 (Shaikh Zada)
(페르시안 세밀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페르시안 세밀화’는 중동 지방, 특히 현재 이란에 해당

하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달한 그림의 형태이다. 종이

에 금박을 입히고 그 위에 물감으로 세밀하게 디테일을 

강조해서 풍경과 사물, 인물 등을 그려 넣은 그림이다. 제

작 방식과 형태에서 서양 비잔틴화 전통의 채색 필사본

과 비교되기도 한다. 

페르시아 미술에서는 그림이 벽화의 형태로도 많이 제

작되었지만 종이에 그린 세밀화가 훨씬 탁월한 상태로 

후대에까지 잘 보존되었다고 한다. 대형 미술관의 이슬람 

전시관에 가면 대부분의 그림이 세밀화의 형태로 전해져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페르시안 세밀화는 13세기부터 중요한 장르로 발전했

고 15-16세기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 여기‘코스로

와 시린의 결혼’이라는 세밀화는‘샤이크 사다’라는 세

밀화가가 페르시아 최고의 러브 스토리로 전해져 내려오

는 코스로 (‘후스레브’라고 부르기도 한다)와 시린의 이

야기를 그린 시리즈 중의 한 장면이다. 서양의‘로미오와 

줄리엣’이전에‘코스로와 시린’이 있었다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부했던 이야기이다. 

코스로와 시린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첫눈에 반하고 

갖은 시련을 겪은 후에 결혼으로 맺어진다. 두 사람 사랑

의 여정이 샤이크 사다가 그린 시리즈 그림에 상세히 표

현되어 있다. 여기 나오는 장면은 궁전에서 행복하게 사

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그리고 있다. 특이한 것은 화려

한 궁전 실내의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심혈

을 기울였고, 상대적으로 인물들은 개성에 상관없이 정

형화된 모습으로 그려 넣었다는 점이다.

이슬람 미술에서는 인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공식처럼 똑같은 모습

으로 등장인물을 그렸다. 특히, 중국 문화의 영향 때문인

지‘달덩이처럼 훤한’동그란 얼굴의 여성이 미인으로 간

주되었다고 하는데 중앙 좌석에 앉아 있는 시린을 비롯

해 그림에 나오는 세 명의 여성들이 동그랗게 똑같은 얼

굴로 그려진 것이 미소를 자아낸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면 페르시아 세밀화가 

대량으로 전시되어 있다. 그에 대해서는 2006년 노벨 문

학상을 수상한 터키 작가 오르한 파묵이 유명한 그의 소

설‘내 이름은 빨강’을 구상할 때 3년 동안 메트로폴리

탄 미술관에서 하루 종일 페르시아 세밀화를 들여다 보

며 문학적 영감을 구했다고 하는 자전적 에피소드를 소

개한 바 있다.

《김동백》  


